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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 이 명 수 (충남 아산) 



미래국토교통 수요 변화에 대비 국회의원 이 명 수 
www.mslee.co.kr 

□ 현 실태와 문제점 – 단기 현안 집중, 미래 대비 소홀 

○  행정·공무원 위주, 고객보다 업자 위주, 규제·효율 위주 업무추진 

○ 기후변화 등 새로운 업무에 총론적 대응 한정, 체계적 대비 미흡 

○ 新기술·新기법 등 첨단분야 증가 추세이나, 「쇄신」노력 자체 부족 

○ R&D 투자비, 人力 부족, 중복·상충 연구, 실효성 낮은 연구 등 지양 

  

□ 개선대책 – 지속 가능한 중장기 비전 준비, 적극 대응 

① 새로운 국토행정 수요제 부응, 실질적인 「패러다임」 전환 적극 추진 

② 국토교통업무의 출발과 귀결 「국민」에 집중, 「수요자 중심」 체제 확립 

③ R&D 투자 강화하되, 연구기관간 연계성·체계성 강화·성과물 활용도 제고 

새정부의 「창조경제」, 「국민행복시대」 이끌고 가는 기수 역할 제고 



4대강 사업 완공 이후 유지관리 강화 

□ 4대강 사업 관련 시설·국토부  등 협조 강화 

○ 상시 점검 및 관리체제 강화 세굴현상 등 부실공사 의혹 부분 해소 노력 

□「수질 오염」방지에 최선 (환경부 등 협조) 

○ 오염물질 유입 차단·처리 시설과 주변환경 개선 추진 (습지 등) 

감사원 감사결과 및 시민단체의 4대강 유지관리 지적에 대한 

철저한 조사·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완 필요 

국회의원 이 명 수 
www.mslee.co.kr 



산하 공공기관 점검   惡化一路 재무건전성 개선 문제 

○ 현황 및 문제점 

- 국토부 산하 5개 기관, 합계 216조 여원(‘13現) 

- 향후‘부채 지속 증가’예상, 기관별 ‘개선입장’만 되풀이 

부처 차원의 ‘잠재적 리스크 점검 및 혁신적 자구책’ 강구 필요 

국회의원 이 명 수 
www.mslee.co.kr 

상임위 차원, ‘산하 「공기업혁신특별위원회」’ 구성 제안 

순위 기관명 2011년  2012년  증감액 증감율 

1 한국토지주택공사 1,305,712 1,381,221 75,509 5.8  

2 한국도로공사 245,910 253,482 7,572 3.1  

3 한국철도시설공단 155,674 173,406 17,732 11.4  

4 한국철도공사 134,562 143,209 8,647 6.4  

5 한국수자원공사 125,809 137,779 11,970 9.5  

▶ 공공기관 부채현황 (단위: 억원, %) 



「量」 보다 「質」 위주의 국토교통업무 수행 국회의원 이 명 수 
www.mslee.co.kr 

□ 量的 팽창으로 과잉·과다·과열 대상 

○ 국토교통분야 중, 시장경제논리와 규제완화 속에 과잉·과다·과열 설치로  

   국가전체적 비능률, 갈등·혼선·혼란·비리 등 초래 

(예) 건설회사, 엔지니어링, 건축·설계·측량 사무소, 자가용, 공기업 자회사,  

       시행사, 대학, 원룸, 위·수탁(Outsourcing), 용역회사 등 

 

□ 합리적 규제 및 조정 방안 

○ 각종 신고제·등록제 → 면허제·인가제로 전환(시장경제논리 축소) 

○ 공급측면 이외에 「수요측면」 고려, 공무원 아닌 「국민」의 입장 중심 

○ 2대 이상 보유시 「차고지 증명제」 등 「자가용 보유 규제」 강화 

○ 위·수탁 (Outsourcing)의 경우, 국토부 사전 승인 등 사전규제 

○ 최저가 낙찰제 등 입찰제도 개선 및 하도급 규제·강화 등 촉진 



「기술·시험·연구 분야」 강화 대책 국회의원 이 명 수 
www.mslee.co.kr 

□ 현황 및 문제점 – 기술·시험·연구 분야 인력·관리·감독 등 부족·미흡 

○  국토부·산하기관·공기업  등   기술·시험·연구 분야  임직원  상대적으로  사기저하 

○ 핵심부품, 제조품, 납품자재 등  관리·감독 체계 미확립으로 「안전문제」 상존 

○ 시험·연구 내용 및 성과물의 「활용도」 미흡, 연구를 위한 연구 다수 

 

□ 개선대책 – 전반적으로 「기술분야 人力」 중심, 안전관리 강화 

○ 기술분야 공무원, 연구원, 임직원(공기업) 등 인사상 중용 등 사기앙양 

○ 국토교통분야, 기술분야 관련 인력·예산 확충 및 관리·감독 강화 

○ 기술·시험·연구 관련 안전문제 제기시 처벌 강화 등 보완·개선 

(예) 불량 납품으로 안전사고 유발시 처벌강화(납품배제, 형사처벌 등 법개정) 



‘선진국에 막히고, 중국에 쫓기는’ 국토교통 R&D 개선 
국회의원 이 명 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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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국토교통 R&D, 연구개발 투자 비해 가시적 성과·실질적 실적 미흡 

○ 기술이전 및 상용화 되지 않는 「기술휴면화 현상」 누적 상태 지속 

○ 후발국 중국의 기술수준 해마다 발전, 우리와의 기술격차 점점 좁혀져 

100% 97.5% 79.0% 66.5% 97.7% 

▶ 주요 선진국 건설·교통 분야 기술수준 (KISTEP 2012 기술수준평가) 

□ 개선대책 – ‘선도형 기술개발’ 위한 전반적인 용역 관리 체계 강화 

○ 통합 심사위원회 구성 : 용역여부, 연구중복·상충 등 심사 후 용역의뢰  

    제도화 ※ 퇴직자 근무하는 용역기관 제한, 국책기관 활용 권장 

○ 기술용역결정시 공개입찰결정원칙, 학술용역은 수의계약 가능 

○ 용역 성과물 미활용, 용역내용상 오류·오차가 큰 경우, 사후 책임·제재 의무화  



SOC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국회의원 이 명 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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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현황 및 문제점 

- 성수대교 붕괴사고(‘94.10)이후 「시특법」제정 등 안전관리 수준제고 

- 그럼에도, 후진국형 인재사고 지속, 건물고층화 등 위험요인 증대 

▶ 아직, 안전의식 미흡, 안전 투자 부족, 관련 기술인력 양성 등 소홀 

 

□ 개선 대책 – 전반적으로 안전관리 의식 및 체계 강화 

① 시설물 안전기준 강화(부문별) 및 체계 확립 

·시특법상 「최소한」 기준 제고, 신축공사와 다른 유지관리상 별도의 품셈 필요 

② 시설물 유지관리 투자 확대, 법적 점검대상 증대 

·건설투자중 유지관리 투자 : 이태리 57%, 영국38%, 독일26%, 한국8% 

③ 유지관리 기술과 공법 향상, 기술자 교육·자격제도 등 전반적 보완 



부동산 정책 점검, 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선 국회의원 이 명 수 
www.mslee.co.kr 

□ 현황 및 정책 제도상의 문제점 

○ 역대 정부별 新임대주택정책 추진으로 對국민 혼란 가중 

○ 전국 1,038,135채 건설 : 국민·영구·50년·5년·전세·10년·사원임대 순 

○ 경기(25%), 서울(19%), 전남·경남(각 6%), 광주·부산(각 5%) 순 

○ 지자체와 LH의 임대주택 공급물량 상대적 감소추세 

○ 임대주택명칭의 법률상의 불일치 및 복잡한 법체계 문제 

○ 입주자 선정시 투명하고 공정한 소득파악 부실, 미흡 

○ 도시 외곽에의 택지공급, 저소득층 집단거주지 낙인 등 

※ 대학생 기숙사 건설 참여 적극추진 (주택기금 활용 등) 

과감한 서민 임대주택 공급 정책 제시, 민간기업 참여시 인센티브 강화 

‘단일 법령체계, 공급대상 선정의 선명성·입지 등 개선’ 



구 분 계 심사 조정신청 전화/인터넷 상담 위원회 운영 

‘12년 실적 2,239건 836 1,357 46 

‘13년 실적 2,777건 484 1,884 45 

공동주택 하자심사·분쟁조정·처벌 강화 국회의원 이 명 수 
www.mslee.co.kr 

○ 하자심사·분쟁조정위 「홍보」부족으로 소송청구 사례 다수(주민부담) 

○ 하자심사·분쟁조정결과 통보 후 후속조치 등 미이행 상당 

□ 하자 심사 조정 신청건수 증가추세 (9.30 기준) 

□ 개선·보완 방안 

① 분쟁조정결과 미이행시, 규제·처벌 등 법적 「실효성」 확보 

② 심사의 공정성·객관성 확보 및 민원인 편의성 제고 강화 

③ 분쟁조정 관련 건축상 제도적 개선사항, 법규에 반영토록 조치 등 



이중적 예산낭비 방지 위해 재무건전성 낮은 기관의 경우  

이전 철회 또는 서울사무소 폐지 검토 필요 

혁신도시 移轉의 이중성 및 비효율성 국회의원 이 명 수 
www.mslee.co.kr 

○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수도권 및 서울에 잔류 인원을 인정한 기관은 총 34개 

○ 고객만족도 및 업무 효율성 저하 방지차원에서 잔류 방침 결정 

○ 수도권 및 서울 잔류율 10% 미만 기관 12개, 이중적 예산낭비  



수도권과 非수도권의 균형·조화·상생문제 국회의원 이 명 수 
www.mslee.co.kr 

□ 현재 : 집중화 폐해와 空洞化 우려 속에 대립·갈등 관계 

○ 수도권 : 점진적 규제 완화 속에 수도권의 集中·集積의 폐해 加重 

 - 영국·프랑스·일본의 수도권 규제완화 사례와는 相異 

 - 경기도의 그린벨트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·유지는 별도 

→ 수도권 年間 교통혼잡비만 30조, 환경개선비 등 고려시 과중한 비용 필요 

○ 非수도권 : 수도권으로 기업·대학 이전 등 인구 감소, 공동화 우려 

→ 수도권에 대한 대립·갈등 시각 확대, 地域活力 저하 등 부작용 

 

□ 改善 : 수도권과 非수도권 균형·조화·상생 强化 

○ 단기적 개발이익 추구 보다 장기적인 균형발전 정책 강화, 발전이익 공유 

○ 수도권은 예외적 규제완화로 제한된 특별한 개발수요 충당, 非수도권 발전 力量强化 중점 

○ 「동북아시대」라는 큰 틀에서, 수도권·非수도권의 二元的 구근에 의한 양극화 지양 



전국 상수도 관로 노후화 및 누수 실태 

○ 전국 상수도관  총  156만㎞ 중  3만5천㎞(23%)가  20년  이상 된  노후관 

○ 노후관, 수돗물 악취 등 냄새·흐리고 탁한 녹물 발생의 주 원인 

○ 지난 10년간 노후 수도관 누수량 84억㎥, 재정손실액 약 5.9조원 

○ 재정 열악 지자체, 관망개선 부진 ⇨ 누수손실 가중 ⇨ 재정 악화‘반복’ 

재정 열악 지자체 고려한 ‘노후 상수관’ 개선에 정부차원 지원 

국회의원 이 명 수 
www.mslee.co.kr 

5년 이내 

27.7% 

6~10년 

18% 11~15년 

15.7% 

16~20년 

15.9% 

21년 이상 

22.7% 

▶ 지방·광역상수도 수도관 노후화 현황 

기후변화 따른 수자원의 과학적·효율적 관리 및 공영화 강화 필요 

수도관리 

선진국 누수율 

5% 6% 6% 

7% 7% 11% 



한중일 ‘승객중심, 新항공정책 주도권 경쟁’ 

-  정부와 공사,‘인천국제공항 허브정책’에만 집중 경향 

·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(총사업비 약 5조원, ‘17년 완공목표) 진행 중  

- 일본,‘허브공항(항공사中心), 셔틀공항(승객中心)’Duel System 가속화  

·승객중심 위해 ‘10년 하네다공항 확장 완료, 단거리 국제선 강화  

- 중국, 북경·상해·광조우 대도시권 2개 공항 시스템 집중하여 현실화  

· 현재 158개 공항, ‘20년 244개로 공항 증설 통해 승객 편의 집중  

단거리 국제선 승객 편의 위한 수도권(김포)공항 효율성 강화 필요 

국회의원 이 명 수 
www.mslee.co.kr 

하네다공항 활주로 확장 



TSR, TCR, TKR 연결·조사·연구 ‘미흡’ 중·장기 비전 대비 필요 

동북아 물류네트워크·대륙횡단 ‘설국 KTX’ 

○ 숙원사업, 남북철도(TKR)·중국횡단철도(TCR)·시베리아횡단철도(TSR) 연결 

○ 남북관계 등 동북아 긴장완화 및 동북아 경제협력 촉진 획기적인 계기 

○ 관련국 철도협력체, 중국과는 98년, 러시아와는 올 11월 계획 체결 예정 

○ 反對입장 북한, 중국과 러시아 협력 통해 ‘동북아물류네트워크’ 추진 필요 

국회의원 이 명 수 
www.mslee.co.kr 



국토교통부 차원의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·협의 필요 

서울시 경전철 ‘무더기 건설 추진’ 관련 국회의원 이 명 수 
www.mslee.co.kr 

○ 대중교통체계, 민자와 세금 투입하여 철도 중심으로 변경계획 발표 

○ 부채 감수, 10년內 경전철 9개노선(총 사업비 8조5천억원) 추진방침 

○ 재원, 국비 1조1723억원·시비 3조550억원·민자3조9494억원(46%)  

○ 사업추진 및 투자 우선순위 최종 확정 없이 무분별한 일방추진 불만도 

 

<국토부 입장> 

○ 현재 서울시에서 국토부로 공식적 승인요청 미제출 

○ 승인요청 접수시 기재부 및 전문기관 등과 협의하여 검토 예정 



(준)대중교통수단 위생 상태 조치 관련 국회의원 이 명 수 
www.mslee.co.kr 

○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「위생상태 기준」 관련 근거 없음 

○ 실제, 버스·택시·지하철·열차의 경우, 

- 좌석 등 청소·청결상태 불량, 환자 등 탑승시 질병 오염 우려 

다수 승객, ‘불결’에 동의, ‘위생청결기준’ 근거 마련 필요 

-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, 위생점검, 청결상태 유지 필요 

택 시 버 스 지하철 

본 의원실, 2013.10.15.(화) 대중교통 위생 자체 조사  



미래 디지털 자동차와 디지털 도로시대 대비 

○ 전기 자동차,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상용화 임박. 첨단 무인 자동차 시대 예상 

○ 스마트 ·하이웨이  시대  도래  등  새로운  新기술·新기법  등  지속적  변화 추세 

○ 단순 교통통과 공간 ▷ 문화창출·휴식·여가 등 종합적 복합공간으로 변모 

관련 R&D 기능 强化, 미래 최첨단 교통수요시대에 적극 대응 

국회의원 이 명 수 
www.mslee.co.kr 



‘발상의 전환’으로 꽃피운 행복한 대중교통 - 해외사례 

○  버스   적자문제로 ‘01년  부터  프랑스 ‘샤토후’에서 「대중교통  무료  정책」 실시 

○ 12년이 지난 현재 버스 노선거리 45% 증가, 버스 승객 210% 증가 

○ 매표기 비용 절감, 9인 이상 고용주 교통분담금 부담으로 예산 충당  

○ 장점 :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로 대기오염 감소 및 도로환경 개선 

○ 단점 : 무료이다 보니 버스 탑승시 혼잡하다는 것과 재원 조달 문제 발생 

“버스 요금 인상을 해서 적자를 면할 수 없다면 차라리 무료로 운영해 보자” (샤토후 市長) 

버스 운영 적자, 시내 혼잡 등을 해소할 교통정책, ‘발상의 전환’ 필요 

국회의원 이 명 수 
www.mslee.co.kr 



초고층빌딩 “화재 취약”- 시공현장  전수조사  필요 

○ 초고층빌딩 공사현장 샘플조사 결과 ‘시방서(적법) 따로, 시공(불법) 따로’ 

○ 외벽과 층간 사이를 메우는 내화충전재(선형조인트) ‘화재 취약’ 

○ 내화충전재 관련, 성능 기준·공식 국가성능시험기관 선정 등 제도 마련 시급  

제대로 된 제품 선정·시공 위해 철저한 관리·감독 시스템 마련 시급 

국회의원 이 명 수 
www.mslee.co.kr 


